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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 빨강치마리조트

“5년만에처음연주없이지내…20대후반책임감더느껴”

방랑은 언젠가 끝나게 돼 있지만, 피아니스
트 조성진(26)의 항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.
한국인 첫‘쇼팽 콩쿠르 우승자’라는 수식은
일찌감치 떼어 버리고, 음악이라는 바다에서
‘대항해 시대’를 맞이하고 있다.

2012년 만 18세의 나이에 프랑스 파리로 유
학을 떠났을 당시 몇 년 동안은 어디가 집인
지 혼란스러웠다. 방학이나 연주 때문에 다
시 찾은 한국이 집 같고 다시 파리로 오면
그곳이 집 같았다.
2015년‘쇼팽 콩쿠르’에서 우승한 뒤 독일

베를린에 터전을 잡았지만 이곳에서 제대로
사는 기간은 1년에 넉 달 정도. 항상 세상을
돌아다니면서 연주하는 것이 직업이니 호텔
이 집 같기도 했다.
그러다 조성진은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.

“‘내가 있는 곳이 집’이구나.’”하지만 그것
이 안주는 아니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
염증(코로나19)로 세계 공연계가 얼어붙었지
만, 온라인 콘서트로 그의 항해는 이어졌다.
실제 많은 한국의 팬들이 8400㎞를 순식간에
쉬지 않고 달려온 그의 슈베르트로부터 위로
를 받기도 했다.
지난달 28일 오후 2시, 한국시간으로는 같

은 날 밤 10시 독일 베를린 텔덱스 스튜디오
에서 조성진과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약
1시간 동안 들려준 슈베르트 가곡은 강한 인
력(引力)을 발휘했다. 몸은 떨어져 있을 지라
도, 음악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
있다는 것을 증명했다.
조성진은 14일 유니버설뮤직을 통한 한국

언론과 인터뷰에서“관객 없이 라이브를 한
건 처음이었어요. 초반에는 어색했는데, 나중
에는 정말 콘서트를 여는 것처럼 에너지를

느꼈다”고 흡족해했다.
조성진은 연주 없이 쉬며 지내는 것은 5년

만에 처음이라고 했다.“괴르네는 커리어가
30년이 넘었는데 처음이래요. 그러니까 얼마
나 이 상황이 어색하겠어요. 그래서 뭔가를
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사실 음악가들
중에‘워커홀릭’이 많거든요. 저도 약간 마찬
가지고. 어떻게 할 지는 몰랐는데, 마침 베를
린에 살아서 좋은 기회가 왔죠.”
괴르네와 온라인 연주를 한 날은‘피아노의

날’이기도 했다. 조성진은 도이치 그라모폰
이‘스테이앳홈’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마
련한 무료 특별 온라인 연주회에도 참여했
다. 자신의 베를린 집에서 브람스 인터메조
를 연주했다. 한국시간으로 29일 새벽 12시30
분부터 조성진의 연주가 시작됐는데, 한 때 2
만명 이상이 시청하기도 했다.“집에서 피아
노를 치는 걸 보여주는 건 처음이었어요. 피
아노를 조율한 지 오래돼서 피아노 소리가
조금 아쉬웠어요.”
조성진은 5월 8일 새 앨범‘방랑자(The

Wanderer) -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& 베르
크·리스트 피아노 소나타’를 발매한다. 유
니버설뮤직 그룹 산하의 클래식 레이블‘도
이치 그라모폰’(DG)을 통해 발표하는 네번째
레코딩이다.
그간 조성진은 뉴욕 카네기홀을 비롯해 암

스테르담 콘세르트헤바우, 베를린 캄머홀,
LA 월트디즈니홀 등 각지에서 연주하며 콘
서트 피아니스트로서 세계에 이름을 알려왔
다. 대륙과 문화를 오가며 자연스럽게‘방랑
자’로서의 삶을 살아왔고 이런 면모가 앨범
에 녹아난다.
지금까지는 쇼팽, 드뷔시, 모차르트 등 한

작곡가의 작품만 녹음했다. 콘셉트에 맞춰
여러 작곡가들을 엮어 녹음을 해본 것은 이
번이 처음이다.
방랑자 가곡의 선율을 차용해 탄생한, 다소

우울하지만 동시에 가장 화려한 작품으로 꼽
히는 슈베르트의‘방랑자 환상곡’은 무조건
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곡에 맞춰 다른
곡들을 직접 골랐다.
기교적으로 힘과 지구력을 요구하는 리스트

의‘피아노 소나타 S.178’이 그 중 하나다. 앞
선 두 작품을 잇는 곡으로는 베르크의‘피아
노 소나타 Op.1’을 선택했다. 작년 6월 베를
린에서 슈베르트와 베르크를 녹음했다. 같은
해 10월에 함부르크에서 리스트 소나타를 녹
음했다.
조성진은“세 곡의 공통점은 소나타 형식의

곡인데 악장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.
그래서 한 악장 소나타처럼 들리는 공통점이

있죠. 리스트 소나타도 마찬가지고, 베르크
소나타는 한 악장의 곡이긴 하지만 몇 개의
주제를 가지고 한 곡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이
있다”고 설명했다.
조성진은‘방랑’이라는 것이‘낭만주의 시

대’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던 것 같다고 봤
다. 특히‘슈베르트’한테라는 점을 강조했다.
올해는 5년 마다 돌아오는 쇼팽 콩쿠르의

해다. 넥스트 조성진을 뽑을 차례다. 그런데
4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예정됐던 쇼팽 콩
쿠르 예선은 코로나19 여파로 9월로 연기됐
다. 본선은 예정대로 10월에 열리지만, 많은
연주자들이 5개월을 더 긴장감 속에서 보내
야 한다. 이번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을 구했
다.
조성진은‘쇼팽 콩쿠르’이후“시간이 정말

빨리 흐른 것 같다”고 돌아봤다.“2010년부터
2015년까지 시간은 그렇게 빨리 간 것 같지
않아요. 그런데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빠르
게 지난 것 같아요. 저도 벌써 한국 나이로는
스물일곱 살이에요.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.
받침에‘ㅂ’이 들어가면 20대 후반이라고. 여
덟, 아홉. 그래서 책임감도 더 느껴요.”
오는 7월 한국에서 리사이틀을 예정한 조성

진은 앞으로도 건강하게 피아노를 계속 칠
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. 그러면서 코로
나19로 세상이 엄혹한 이 때“음악을 더 많
이 듣게 된 거 같다”고 했다. 에밀 길렐스,
예핌 브론프만의 연주를 요즘 많이 듣는다고
했다.
코로나 19로 인해 일상 생활의 소중함도 다

시 한번 더 느꼈다.“레스토랑에 가서 평범하
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
마나 소중했는지 많이 느꼈어요. 어렵고 힘
든 시기지만, 우리는 곧 극복할 수 있을 겁니
다.” /뉴시스

음악에서대항해시대맞이하다…피아니스트조성진

지난 2012년만 18세에파리로유학‘방랑자삶’시작

2015년쇼팽콩쿠르우승후독일에터전잡았지만호텔이집같아

국내리사이틀앞두고“앞으로도건강하게피아노칠수있으면”

내달 8일새앨범‘방랑자-슈베르트방랑자환상곡’발매

남원시는 현재 남원시립국악단 예술 총감독
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난초 명창을 문화재청
이 14일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
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밝혔다.
이난초 명창은 남원 출신으로 7세부터 고

(故) 김상용, 김흥남 명창에게 소리를 배웠으
며, 1980년부터 고(故) 강도근(1918~1996) 전
보유자에게 입문하해흥보가를 이수했다.
또한 강도근 전 보유자로 이어진 동편제 소

리를 정통으로 계승하며 남원을 기반으로 많
은 제자를 양성하는 등 전승 의지와 기반이 탄
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. 흥보가는 국가무형문
화재 제5호 판소리의 다섯바탕 중 하나로, 소

리꾼의 재담과 해학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며,
이번에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이난초 명창은
동편제 계열의 흥보가를 전승하고 있다.
문화재청은 이난초 명창에 대해서 30일 이상

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·검토
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
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
정할 예정이다.
한편 이환주 시장은“남원에 뿌리를 둔 동편

제 계열의 흥보가를 전승한 이난초 명창이 국
가무형문화재로 보유자 인정 예고된 것을 매
우 기쁘게 생각한다.”며“앞으로도 문화재지정
및 보유자 인정을 통해 우리의 문화재가 후세
에 제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
밝혔다. /남원=김기두 기자

**동편제: 판소리 중 웅장하고 화평한 소리가
특징이다.

문화재청, 동편제소리계승…전승의지기반‘탄탄’

현재남원시립국악단예술총감독으로재직중

이난초명창, 국가무형문화재판소리흥보가보유자로인정


